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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대표이사에 최재원 수석부회장 선임…각자 대표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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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SK온이 대표이사에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선임하고,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SK온은 17일 오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사내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의

결했다. 

SK온은 지난 10월1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전기차 배터리 전문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이날부터 지동섭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SK온 각자 대표 직을 수행한다. 최 수석부회장은 성장전략 및 글

로벌 네트워킹을 맡고, 지 대표는 경영 전반을 담당할 전망이다. SK온 이사회 의장직은 기존과 같이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이 맡기로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최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및 대표

선임 안을 보고 받았다.

이사회는 최 수석부회장이 일찍이 배터리 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사업 기획과 투자 확대 등을 주도해 온 점과, 주요

관계사 CEO와 그룹 글로벌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져 온 글로벌 사업 감각과 네트워크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

17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열어 사내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 선임

성장전략 및 글로벌 사업 맡을 듯…지동섭 각자 대표는 경영 전반 관장키로

6명 신규 임원 선임·관계사 임원 9명 영입으로 미래 성장 및 혁신 의지 다져



해졌다.   

SK온 관계자는 “그룹 대주주이기도 한 최 수석부회장의 책임 경영을 통해 중요한 성장기를 맞은 배터리 사업을 SK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SK온을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톱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회사 의지가 실린 인사”라고 말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충남 서산, 중국 창저우, 헝가리 코마롬, 미국 조지아 등의 배터리 생산 공장 기공식, SK배터리가 탑재

된 국내 최초 고속 전기차 ‘블루온’ 시승행사 등 중요한 배터리 사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SK텔레콤 전략지원부문장 ▲SK E&S 대표이사 부회장 ▲SK그룹 글로벌위원회 위원장 ▲SK

텔레콤 이사회 의장 및 SK 대표이사 부회장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SK온을 빠르게 키워 SK그룹의 탈탄소 전략 가속화,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온은 1990년대초부터 배터리 연구를 시작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2017년 1.7기가와트시(Gwh)에

불과했던 배터리 사업은 이후 적극적인 투자로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 현재 전 세계 5위 배터리 회사로 성장했다. SK온은 포

드,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다임러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향후 납품하기로 확정된 물량을 일컫는

누적 수주 잔고가 220조원에 달한다.

한편 SK온은 이날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규 임원 6명을 선임하고 계열사 및 관계사에서 9명의 임원을 영입해 미

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본격 글로벌 양산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배터리 제조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별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

글로벌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 및 전문화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따른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R&D) 분야에서는 미래 배터리 소재 등 선행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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